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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armers’ age on the diffusion of new agricultural 
techn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echnology that suits the needs of elderly farmers in 
South Korea. The elevated hydroponic system for strawberry cultivation was selected as a 
model case of such technology because it is labor-saving and intensity-relieving compared 
to typical soil-cultivation. In the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farmers’ technology 
adoption, a binomial logit model was applied to the survey data of 266 strawberry 
farmers.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when we control for the individual farmer’s 
education level and technology acceptance level, the age of the farmers does not lower 
the adoption rate of the elevated hydroponic system. This implies that strategic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he elderly-friendly technology can be used as a measure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lderly farmers in rapidly aging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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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서 훨씬 심각하며, 농촌 중에서

도 농가에서 특히 심각하다. 2010년 현재 도시지역의 고령화율은 10%를 밑

도는데 비해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20%에 달하며(통계청, 2010;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12), 농가 경영주나 농업인 전체의 고령화율은 40%를 훨씬 상회

한다(정진화 외, 2013). 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업의 지식산업화와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 전반의 기

술혁신과 경영혁신이 중요하며, 특히 신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인의 고령화는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데,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받아들여 활용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Foltz and Chang, 2002; Gillespie et

al., 2010; Paxton et al., 2011), 이 때문에 고령농은 영농역량을 갖춘 생산자

원으로서 육성되기보다는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으로서 복지 차원의 지원정

책 대상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통상적으로 경영주

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기술 채택확률이 낮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결과이기

는 하나, 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과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연구들은 농가의 신기술 채택 결정요인으로 농업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농가규모 등 농가특성을 분석하였고(권용대․오세철. 1993; 송금찬 외, 2002;

Barham et al., 2004; Batte, 2005; 이민수․최영찬, 2005; 최돈우 외, 2012),

대부분 연령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러나 이들 연구들은 신기술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으며, 기술수용

성과 같은 농업인의 중요한 성향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기술수용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을 통해 기술의 용이성이나 유용성, 개인의 혁신성 등 기술수용성이 신기술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정미리 외, 2007; 정구현 외, 2010),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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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특성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고령자 친화적 신기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고령화

가 농업신기술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의 고

령화와 신기술 확산 간의 인과관계를 고령자 친화적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되며, 농업인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

에 기술수용성 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

석결과는 고령농에 적합한 신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가의 신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Ⅲ장에서는

고령농 친화적 신기술 사례로서 딸기 고설수경재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고령농의 신기술

채택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Ⅵ장에서 이러한 분석결과

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고령화와 신기술 확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고령농일수록 연령이 낮은 농업인에 비

해 신기술 채택 수준이 낮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권용대․오세철(1993)은 논산지역의 딸기농가

108 가구를 대상으로 신기술 채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배경력이 길

고 경지면적이 넓을수록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신기술을 더 채택한다는

것을 보였다. 송금찬 외(2002)에서는 양돈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기

술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규모가 크고 교육 및 세미나참석

횟수와 농업과 관련된 정보지의 구독부수가 많을수록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최돈우 외(2012)는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농가

의 소득수준과 기술보급기관에 대한 신뢰도 수준, 농가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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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도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2000년 대 이후에는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우성

외(2009)에서는 연령, 영농경력, 교육수준, 영농규모 등을 이용하여 농가의 유

형을 구분하고 농가유형에 따른 신기술 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농가

의 신기술 도입에는 개인의 혁신성, 기술교육, 기술지원, 신뢰도의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정착단계 농가는 기술만족의 영향력

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구현 외(2010)에서는 교육지원품질이 해당

신기술의 인지된 유용성과 기술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지속적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했다.

농가의 신기술 도입 결정요인과 관련된 국외연구는 주로 낙농업 농가를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영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

으며, 해당 신기술 이외의 다른 기술을 사용할수록 신기술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l-osta and Morehart(1999)는 신기술을 자본집약

적 기술(capital-intense technology)과 관리집약적 기술(management-intense

technology), 그리고 자본과 관리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술로 나누어

각각의 도입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경영주의 연령이 높고 농가규모가 클수록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집약적 기술의 도입에

는 경영주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가지 특징

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기술은 경영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농가규모가 모

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oltz and Chang(2002)은 코

네티컷 주의 낙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rBST기술의 도입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경영주의 교육수준과 농가규모는 양(+)의 영향을, 경영주의 연령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ham 외(2004)는 위스콘신 주 낙농업 농

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의 특성에 따른 신기술 도입 결정요

인을 분석하였다. 조기채택 농가는 경영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농가규모가 클수록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채택 농가에

서는 경영주의 교육수준이 신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Gillespie 외(2010)에서는 경영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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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더 도입하는 것을 보였다. Paxton 외(2011)는 미국의 목화생산 농

가를 대상으로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Model)을 이용하여 목화생산

에 초정밀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

수록 초정밀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생산규모가 클수록 초

정밀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농업인의 신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농업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농가규모 등이다. 대체로 경영주의 연령

이 낮을수록 신기술 채택확률이 높아 고령화가 신기술의 확산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수준과 농가규모는 신기술 채택확률을 높이

는 효과를 보인다. 송금찬 외(2002)와 최돈우 외(2012)의 연구에서는 영농교

육이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송금찬 외(2002)의 연구에

서는 영농교육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소득은

Paxton 외(2011)와 최돈우 외(2012)의 연구에서 농가의 신기술 도입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외연구에서는 다른 기술의 사용 여

부가 신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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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비교

연구자 연령
교육
수준

농가
규모

농가
소득1)

영농
교육

타기술
사용

신기술
태도

권용대·오세철
(1993)

0 0 + n/a n/a n/a n/a

송금찬 외
(2002)

- + + n/a + n/a n/a

이민수·최영찬
(2005)

- + + n/a n/a n/a n/a

최돈우 외
(2012) n/a 0 n/a + 0 n/a +

El-ostaand
Morehart2)

(1999)
+ + + n/a n/a n/a n/a

Foltz and Chang
(2002)

- + + n/a n/a 0 n/a

Gillespie 외
(2010)

- + 0 n/a n/a + n/a

Paxton 외
(2011) - + n/a + n/a n/a n/a

주: 1) 농가의 총 가구소득 혹은 가구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

2) 양(+)의 영향, 음(-)의 영향, 유의하지 않음(0), 사용하지 않음(n/a).

Ⅲ. 신기술 사례: 딸기 고설수경재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친화적인 농업신기술 사례

로서 딸기 고설수경재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딸기는 전체 과채류 중 생

산액 기준 1위로 재배면적에 비해 소득이 높은 작목이며, 농산물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높다. 또한 딸기는 타 작목에 비해 기술에 따른 소득차이가 뚜렷

한 작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설수경재배기술은 대표적인 고령농 친화적 기

술로서 고령농이 기술을 습득하고 사용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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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기 생산 현황

<표 2>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농산물과 전체 과채류에서의 딸기

생산액 비중을 나타낸다. 2009년 딸기생산액은 8,575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생

산액의 2.1%, 전체 과채류 생산액의 22.1%를 차지하였다. 2010년에는 딸기생

산액이 전년에 비해 22.9%만큼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2.5%, 전체

과채류 생산액의 24.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주산지의 재배환경변화와 토마토와 같은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전

년에 비해 15.2% 가량 생산액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농산물 생산액과 전체

과채류 생산액에서의 비중은 각각 2.1%와 22.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채류에서 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면

적 기준으로는 3위이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1위이다.1)

<표 2> 딸기 생산액과 농업 내 비중(2009~2011)

(단위: 억 원, %)

연도 딸기 생산액 전체 농산물에서의 비중 전체 과채류에서의 비중

2009 8,575 2.1 22.1

2010 10,545 2.5 24.9

2011 8,941 2.2 22.6

자료: 통계청,「농림업생산지수」(각 연도) 원자료에서 계산.

주: 생산액=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2. 고설수경재배의 특징

딸기는 다른 과채류 작목에 비해 저온에 강해 난방비가 적게 들어 경영비

측면에서 유리하며, 시설투자를 통해 재배에 적합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다(전

라남도농업기술원, 2012; 전하준 외 2011; 김용희 외 2009). 딸기 고설수경재

1) 통계청, 「농업면적조사」(2012), 「농림업생산지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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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베드시설을 도입하여 딸기를 지면으로부터 격리시켜 재배하는 기술이

다.2) 고설수경재배는 뿌리가 하층토와 격리되어 수분과 유기물을 토양으로부

터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지(배양토)와 배양액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유기물과 수분을 공급하며, 따라서 적정 수분의 공급과 알맞은 농도의 배양

액 공급이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12).

딸기는 생육특성상 열매가 지면을 향해 성장하기 때문에 재배 및 수확기간

에 허리를 굽혀야 하는 열악한 작업자세로 인한 어려움이 큰 작목으로 알려

져 있다. 딸기 고설수경재배의 장점은 베드시설의 사용으로 기존의 열악한

작업자세를 개선하여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악성노동에 취약한 고령

농가의 재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윤혜숙,2004; 전하준 외, 2011;

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12).3) 또한 고용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해져 넓은 면적

에서의 딸기 생산이 가능하며, 토양재배 시 요구되는 토양소독으로 인한 휴

지기가 없어 재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이에 따라 수량이 증대된다.

간단한 매뉴얼 조작으로 처음 기술을 접한 농가와 신기술의 활용이 서툰 고

령농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토양재배의 경우

하층토를 통해 딸기에 필요한 유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재배 초기와 후기의

딸기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나, 고설수경재배는 일정한 농도의 배양액을 통해

유기물을 공급함으로써 전체 재배기간 동안 동일한 품질의 딸기를 생산할 수

있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12).

그러나 고설수경재배는 하우스시설만을 필요로 하는 토양재배와 달리 베드

시설과 배지, 배양액 구입비용 등 초기투자비용이 크고(윤혜숙, 2004; 전라남

도농업기술원, 2012), 투자한 시설의 영구적인 사용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투

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고설수경재배기술에 관한 재배

매뉴얼이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등과 같은 지도기관을 통해 보급되고

2) 베드는 딸기를 심는 화분을 의미한다. 화분의 지지대 모양에 따라 H형, X형, I형, 행거형 등
이 있으며,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천막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12).

3) 베드의 높이는 매뉴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농업인이 작업하기에 편하도록 신장에 맞게 조정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1m 내외 높이에 설치한다.   



- 8 -

있으나, 교육을 통해 관련 기술의 숙지 없이 농가 스스로 기술을 채택하여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Ⅳ.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딸기재배농가의 농업신기술 채택 여부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딸

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

와 우편설문을 병행하였고, 2013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고설수경재배 채택농가는 100 농가, 토양재배 농

가는 205 농가로 총 305 농가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

용된 자료는 고설수경재배 86 농가, 토양재배 180 농가, 총 266개 농가의 조

사자료이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고설수경재배 농민

은 91% 가량이 남성이며 토양재배는 83% 정도이다. 고설수경재배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53.1세로 토양재배 농업인에 비해 다소 낮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60세 이상 비율은 토양재배가 35%로 고설수경재배의 21%에 비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령농이 토양재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딸기재배를 포함한 총 영농경력은 고설수경재배와 토양재배 농가가

비슷하였으며, 토양재배의 경험이 있는 고설수경재배 농업인의 토양재배 경

력이 현재 토양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의 토양재배 경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설수경재배 기술이 상용화되어 보급되기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

지 않아 고설수경재배 경력은 평균 3.2년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비교해보

면, 고설수경재배 농업인은 고졸 이상이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반면 토양

재배 농업인은 고졸 미만이 40% 수준으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고

설수경재배 농가 중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중이 약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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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토양재배의 경우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재배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 농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농가의

45%가 5,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 전체 농가소득뿐 아니라 딸

기재배에 따른 소득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고설수경재배농가의 경우 딸기조

수입이 토양재배농가에 비해 훨씬 높다.

<표 3> 딸기농가의 특성: 고설수경재배농가와 토양재배농가 비교

항목 고설수경재배농가 토양재배농가

성별 남성 (%) 90.7 83.3

연령
평균연령 (세) 53.1 ( 8.5) 55.3 ( 9.3)

60세 이상 (%) 20.9 35.0

영농경력

(년)

총 영농경력 18.1 (12.1) 20.1 (13.0)

고설수경재배 3.2 ( 2.6) -

토양재배 13.8 ( 8.6) 13.2 ( 9.7)

교육수준

(%)

고졸미만 0.22 0.39

고졸 0.55 0.45

대졸이상 0.23 0.16

가구소득

(%)

5,000만원 미만 15.1 45.0

5,000만원~7,000만원 25.6 22.8

7,000만원~1억원 이상 22.1 16.7

1억원 이상 37.2 15.6

딸기조수입

(백만원)
2013년 딸기판매액 74.7 (54.2) 57.4 (35.0)

주: ( ) 안은 표준편차.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은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이나 시설장비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

는지(정보탐색), 인근농가들보다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시설 장비를 먼저 이

용하는지(신기술 조기수용), 신기술 도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

을 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위험 감수도), 인근농가들과 비교할 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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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기술수준)의 네 가지 항목별 점수와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은 모든 항목에서 고설수경재배

농가가 토양재배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점수의 크기로 보면 정보탐색과

위험 감수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신기술 조기수용과 상대적 기술수준 순으로

높다.

<그림 1> 농업인의 기술수용성: 고설수경재배농가와 토양재배농가 비교

주: 7점 척도 점수.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농업인의 고령화가 농업신기술 채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이항로짓분석

을 사용하였다. 신기술 채택 여부에 대한 함수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는 딸기재배 농가의 신기술 채택 여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

고, 설명변수 는 농업인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특성과 재배지역,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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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비롯하여 기술수용성 등을 포함한다. 는 추정계수이며 는 오차항

을 나타낸다.

(1)    i f   
  i f  ≤ , where    

농가의 신기술 채택확률이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설명변수 의 한계효과는 식 (3)과 같다.

(2) Pr    


′


′
  ′

(3)
  

  ′   ′ 

Ⅴ. 분석결과

이항로짓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및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전체 266 농가 중 신기술인 고설수경재배를 채택하고 있는 농가

는 32%이다. 남성이 86%로 대다수였으며 평균 연령은 55세이었다. 교육수준

을 살펴보면 고졸이 전체 농업인의 약 50%였다. 딸기재배에 따른 소득을 포

함한 농가의 전체 소득은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

으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2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네

가지 기술수용성 항목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을 살펴보면 정보탐색 점

수가 5.4점으로 가장 높으며, 4개 항목의 기술수용성 평균점수는 5.0점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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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의 측정 및 기초통계

(N=266)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신기술 채택 고설수경재배 채택 여부 (채택=1) 0.32 (0.47)

설명변수

성별 성별 더미 (남성=1, 여성=0) 0.86 (0.35)

연령 연령 54.6 (9.09)

연령제곱항 연령제곱/100 30.6 (9.71)

학력_고졸미만 교육수준 더미 (고졸미만=1) 0.33 (0.47)

학력_고졸 교육수준 더미 (고졸=1) 0.48 (0.50)

학력_대졸이상 교육수준 더미 (대졸이상=1) 0.18 (0.39)

지역 1 딸기재배지역 더미 (충청남도, 충청북도=1) 0.24 (0.43)

지역 2 딸기재배지역 더미 (전라남도, 전라북도=1) 0.41 (0.49)

지역 3 딸기재배지역 더미 (경상남도, 경상북도=1) 0.29 (0.45)

지역 4 딸기재배지역 더미 (기타지역=1) 0.06 (0.23)

가구소득 1 가구소득 더미 (5,000만원 미만=1) 0.35 (0.48)

가구소득 2 가구소득 더미 (5,000~7,000만원 미만=1) 0.24 (0.43)

가구소득 3 가구소득 더미 (7,000~1억원 미만=1) 0.18 (0.39)

가구소득 4 가구소득 더미 (1억원 이상=1) 0.23 (0.42)

신기술 수용성 7점 척도 점수

정보탐색 새로운 기술․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탐색 5.38 (1.42)

신기술 조기수용 신기술 또는 새로운 시설장비 조기사용 4.88 (1.57)

위험 감수도 좋은 결과에 대한 위험 감수도 5.30 (1.46)

기술수준 인근농가 대비 본인의 기술수준 4.45 (1.42)

기술수용성(평균) 기술수용성 평균값 5.00 (1.16)

신기술 채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

기술 채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농업인의 학력더미가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초기시설투자비용이 높

은 고설수경재배의 특징을 반영하여 농가의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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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할 확률이 높았다. 재배

지역은 대표적인 딸기 재배지역인 충남과 충북이 신기술 채택할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수용성(평균점수)이 높을수록 신기술 채택확

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 개인의 기술수용성이 농업신

기술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농업인

의 연령은 신기술 채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고령의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에 비해

신기술 채택확률이 낮지 않으며, 이는 분석대상 기술이 고령자 친화적 신기

술이기 때문이다. 경영주의 연령보다는 신기술 수용에 대한 개인의 성향이

신기술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을 통해 기술수용성의 각 항목에 대한 한계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 기술수용성은 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신기술 채택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시설장비를 초기에

이용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또 예상결과가 좋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업인의

연령은 신기술 채택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고령자 친화

적 신기술의 경우에는 고령농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기술을 채택하고 활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의 영향은 기술수용성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4) 가구소득은 투자역량의 대리변수로서 신기술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신기술 채
택 여부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의 인과관계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추정식에 가
구소득을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였으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어 역방향의 인과관계로 인한 편의(bias)는 무시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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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Ⅰ Ⅱ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상수항 -4.684 - -4.151 -

(3.581) - (3.617) -

성별 0.264 0.049 0.354 0.063

(0.490) (0.087) (0.500) (0.083)

연령 -0.008 -0.001 -0.056 -0.011

(0.135) (0.026) (0.138) (0.026)

연령제곱항 -0.006 -0.001 0.043 0.008

(0.128) (0.025) (0.133) (0.025)

학력_고졸 0.879 ** 0.173 ** 0.798 * 0.152 *

(0.400) (0.077) (0.410) (0.078)

학력_대졸이상 1.112 ** 0.246 ** 0.909 * 0.194

(0.526) (0.123) (0.540) (0.124)

지역 1 1.697 ** 0.374 ** 1.820 ** 0.396 *

(0.717) (0.160) (0.745) (0.164)

지역 2 -0.686 -0.130 -0.457 -0.085

(0.710) (0.130) (0.737) (0.134)

지역 3 0.034 0.007 0.205 0.040

(0.701) (0.138) (0.735) (0.146)

가구소득 2 - - 1.025 ** 0.217 **

- - (0.464) (0.103)

가구소득 3 - - 1.197 ** 0.261 **

- - (0.474) (0.109)

가구소득 4 - - 1.395 *** 0.303 ***

- - (0.456) (0.103)

기술수용성(평균) 0.656 *** 0.129 *** 0.571 *** 0.109 ***

(0.164) (0.031) (0.176) (0.032)

Log likelihood -131.149 - -125.172 -

LR χ2 72.51 ** - 84.46 ** -

Pseudo R2 0.217 - 0.252 -

<표 5> 신기술 채택 결정요인: 이항로짓분석 

(N=266)

주: 1) ( ) 안은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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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기술 채택 결정요인: 기술수용성 항목별 비교(이항로짓분석)

(N=266)

변수 Ⅰ Ⅱ Ⅲ Ⅳ

성별 0.100 0.074 0.078 0.103

(0.077) (0.080) (0.080) (0.076)

연령 -0.001 -0.011 -0.006 -0.001

(0.027) (0.026) (0.026) (0.028)

연령제곱항 0.000 0.008 0.004 -0.002

(0.026) (0.025) (0.025) (0.027)

학력_고졸 0.166 ** 0.167 ** 0.137 * 0.166 **

(0.078) (0.078) (0.078) (0.079)

학력_대졸이상 0.222 * 0.210 * 0.197 0.205

(0.125) (0.124) (0.123) (0.126)

지역 1 0.392 ** 0.424 ** 0.389 ** 0.400 **

(0.160) (0.161) (0.164) (0.160)

지역 2 -0.096 -0.073 -0.087 -0.086

(0.134) (0.133) (0.134) (0.136)

지역 3 0.022 0.047 0.047 0.052

(0.144) (0.145) (0.147) (0.149)

가구소득 2 0.198 ** 0.247 ** 0.211 ** 0.179 *

(0.101) (0.106) (0.102) (0.100)

가구소득 3 0.290 *** 0.275 ** 0.286 *** 0.264 **

(0.108) (0.111) (0.107) (0.109)

가구소득 4 0.365 *** 0.317 *** 0.356 *** 0.339 ***

(0.099) (0.103) (0.099) (0.102)

정보탐색 0.042 *

(0.025)

신기술 조기수용 0.091 ***

(0.023)

위험 감수도 0.067 ***

(0.025)

기술수준 0.041 *

(0.023)

주: 1) ( ) 안은 표준오차. 통계량은 한계효과.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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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한국농가는 농업인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향후에도 빠른 속도로 고령

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새로운 기술변화나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급격히 이

루어질수록 고령자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 농업의 지식산업

화라는 측면에서 농가의 고령화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

이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신기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

업인의 고령화와 농업신기술의 확산 간의 연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의 선행연구들이 신기술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고령자일수록 신기술을 받

아들이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고령자 친화적 농업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의 고령화와 신기술 채택확률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새로운 기술이 고령자 친화적 기술이라면 고령농이라도 신기술을

채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신기술은

대표적인 고령자 친화적 기술인 딸기 고설수경재배이고, 실증분석에는 고설

수경재배 86개 농가와 토양재배 180개 농가 등 총 266개 농가에 대한 설문조

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신기술 채택의 결정요인 분석에는 이항로짓분석이 사

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설수경재배로 대변되는 딸기농가의

신기술 채택 결정에는 신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성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즉,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 평균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신기

술 채택확률은 10% 이상 증가한다. 둘째, 농업인의 교육수준 또한 신기술 채

택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셋째, 농업

인의 기술수용성을 통제하면 연령은 신기술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분석대상이 고령농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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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넷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기술 채택확률이

높은 것은 고설수경재배의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가 토양재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농업인의 연령이 농업 신기술 채택확률을 반드시 낮추는 것은 아니며, 고

령자에게 적합한 기술이라면 고령농이라도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농 친화적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고령

농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고령농이라 하더라도 교

육수준이나 기술수용성 등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고령농의 다양한 구성

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고령농과 앞으로 고령농이 될

중장년층 간에는 교육수준이나 역량, 영농형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정책대상을 차별화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이 신기술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술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 보급도 필요하다. 넷째, 딸기 고설수경재배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지원 등

을 통해 신기술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고령화가 농업신기술의 확산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고령농 친화적 신기술이라면 고령농도 충분히 신기술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딸기 고설수경재배라는 특정기술이라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신기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고설

수경재배의 경우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추후 충

분한 자료축적이 이루어지면 기술채택 여부뿐 아니라 기술채택 이후의 성과

까지 포함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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